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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소방서, ‘지피지기 백전불태’ 겨울철 화재 
추이·통계 분석을 통해 화재 원천 차단!

창 1대

△ 이기봉 재난예방과장은 옥내소화전 점검 사진(왼쪽)/공동주택(아파트) 

소방훈련 사진(오른쪽)(사진 용인소방서 제공)

용인소방서(서장 안기승)는 최근 5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 추이와 

통계를 분석하고 성과와 반성을 살펴 막바지 겨울철 화재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고 

13일 밝혔다.

최근 5년간(`18~`22년) 용인특례시에서 매년 평균 약 135건(30.9%)의 화재가 

겨울철에 발생하여 계절별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화재 발생률 

대비 평균 1% 감소하였고,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평균 4.7% 감소한 것으로 

조사됐다.



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성과로 연간 화재 감소 추세보다 

겨울철 화재 감소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 소방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

최근 5년간 겨울철 평균 대비 `22년 겨울철 화재피해 사망자 비율이 25% 증가했고, 

재산피해액도 3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·재산 피해를 

저감하는 목표로 삼고 화재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.

화재로부터 인명·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주거시설, 산업시설 등 관계인의 

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소방관서 정책지원 활성화하도록 공동주택(아파트) 

화재를 핵심 포인트로 관련 소방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.

안기승 서장은 “막바지 겨울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큰 화재를 

막을 수 있다”라며 “생활 속 화재예방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자”라고 전했다.


